
산자부, 새한 4000억원 채무재조정 추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중인 화섬기업 새한에 대해 4000억원의 채무재조정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9월17일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9월말까지 4000억원의 채무재조정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중 라고 밝혔다.

채권단이 9월말까지 새한에 대한 2번째 채무재조정을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 출자전환을 통한 방식이 유력

하다는 것이다.

새한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총부채는 6987억원으로 줄어들면서 회사의 정상화에 탄력을 받게 될 전

망이다.

특히, 새한은 2002년 상반기에 39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402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경영상황이 크게

호전되고 있다.

2000년 10월부터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새한에 대한 채무재조정작업은 2번째로 출자전환 후 2002년 6월말

현재 부채규모가 1조1000억원에 달했다. 채권단은 2002년 초까지 모두 3877억원의 부채를 출자전환해준 바 있

다.

채권단은 2002년 4월 구미 화섬공장의 공개매각 입찰을 실시한 바 있으나 가격차이 때문에 매각작업이 무

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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